
부활 제2주일은 ‘하느님의 자비 주일’입니다.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2000년 4월 30일 마리아 파우스티나 

수녀(1905-1938)를 시성하면서 하느님의 자비를 특별히 기념할 것을 말씀하셨고, 교황청 경신성사성(현 경신

성사부)은 2001년부터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주일로 지낼 것을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.

부활 제2주일이 하느님의 자비 주일이 된 데는 파우스티나 성녀의 체험과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. 1905년 폴

란드 글로고비에츠에서 태어난 파우스티나는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10대 때부터 가정부 생활을 했습니다. 일찍

부터 수도 성소를 느껴 수녀원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, 부모의 반대로 그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. 하지만 그리스

도의 환시를 체험했고, 본인의 바람대로 1925년 ‘자비의 성모 수녀회’에 입회할 수 있었습니다. 수녀원에서 주

방, 정원사, 문지기 같은 평범한 소임을 맡아 하는 가운데, 하느님 자비를 묵상하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며 이

웃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갔습니다. 특히 신비 체험(환시)을 통해 자신의 사명이 하느님 자비를 전하는 

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

1931년 2월 22일 저녁에 본 환시는 더욱 특별했습니다. 흰옷을 입은 예수님

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한 손을 올리고, 다른 한 손은 가슴 부위에 대고 

계신 모습이었습니다. 가슴에서는 두 줄기 빛이 퍼져 나오는데, 그분께서는 

성녀에게 “너는 지금 네가 본 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라. 그리고 그 그림 

밑에 ‘예수님,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.’라고 적어라.” 하셨습니다. 

또한 그전에도 거룩한 환시를 자주 보고 많은 예언을 했던 파우스티나 수녀

는 영적 지도자 소포츠코 신부의 조언에 따라 체험한 환시와 예언들을 일

기로 적었습니다. 바로 『성녀 파우스티나 수녀의 일기(내 영혼 안에 계신 하

느님의 자비)』입니다. 일기에는, 예수님께서 부활 제2주일을 하느님의 자비 

주일로 지내도록 요청하셨고,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오후 3시에는 하느님의 

자비를 찬미하고 영광을 드리며 죄인들을 위해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

도를 바쳐라 하셨다고 적혀있습니다.

오늘 부활 제2주일, 곧 하느님의 자비 주일을 지내며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

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주실 거란 ‘믿음’을 가져야 하겠습니다. 또한 하느님

께 받은 자비를 ‘말과 행동 그리고 기도’를 통해 주변 이웃들에게 전해야 하

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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